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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호의믿을맨 KIA조상우 계속더좋아질것
지난해12월키움과트레이드

시즌초부진에도 무한신뢰

최근5경기에서무실점호투

KIA타이거즈조상우가지난15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열린2025신한SOL

뱅크KBO리그KT위즈와의홈경기에서힘차게공을던지고있다. KIA타이거즈제공

기다려야죠.기다리

다보면올라오겠죠

이범호 KIA 감독은

KIA타이거즈가4연패

에 빠져있던 최악의 순간이었던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한화와

의원정경기를앞두고가진기자간담회

에서조상우의부진에의심하지않고이

같이말했다.

그리고조상우는기대를확신으로보답

하고있다. 이날부터가진 6번의경기중

5경기에서무실점으로상대타선을막아

냈으며 3번의홀드와 2번의승리투수를

기록하는등 KIA의가장믿음직한불펜

으로자리잡고있다.

불펜 강화 목적으로 KIA는 지난해

12월 키움 히어로즈와 트레이드를 통해

2026 KBO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4라

운드지명권과현금 10억원을내주고불

펜투수조상우를선택했다. 1994년생상

인천중-대전고를 졸업한 조상우는 지난

2013년 1라운드전체 1순위로키움에입

단해 1군통산 343경기 419.1이닝 3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평균자책 3.11을

기록했다.특히 2019년에는직구최고시

속157㎞를선보이며강속구투수로자리

잡았다.이어군복무를마친조상우는지

난해 KBO리그에 복귀했고 2024 시즌

44경기 39.2이닝 1패 9홀드 6세이브 평

균자책3.18로성적은좋았으나 150㎞대

를손쉽게넘던구속은140㎞대중반으로

떨어져 있는상태였다. 이처럼조상우의

기량이입대전과비교해다소떨어지는

상태였음에도불구하고KIA가조상우의

경험과구위를믿고선택한것이다.

하지만시즌초반조상우는베테랑불

펜이아닌흔들리는모습을보였다. 22일

NC를상대로개막전부터 0이닝 1피안타

2사사구를 기록했고 29일 한화전에서는

0.2이닝 2실점(1자책)으로 패전 투수가

되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지난달

30일한화와2차전을앞두고조상우에대

해 몸에부상이있거나문제가있는게아

니기 때문에 안그래도 스스로 힘들텐데

믿고기다려야한다며굳게믿는모습을

보였다.

그리고조상우는이날부터완전히달라

진모습을보이고있다.지난달30일한화

와의경기에서 7회말 1사 1 2루의위기의

순간마운드에올라 1.2이닝무실점 2삼

진을,이달 2일과 3일삼성전에서모두 1

이닝무실점 2삼진, 8일에는롯데전에서

1이닝1실점을허용했으나삼진2개를잡

아내며승리투수가됐고 9일롯데와의2

차전에서도 0.1이닝무실점으로팀승리

를지켜냈다. 지난 15일에도 KT와의팽

팽했던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2삼진을

기록하며 또 한번의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상우도본인의기량이더올라갈것

이라고자신하고있다. 15일경기를마치

고가진인터뷰에서조상우는 오늘도마

찬가지고 타이트한 상황에 나갈 때마다

책임을너무깊게생각하면부담이될것

같아한이닝만열심히막자는마음으로

등판하고있다며 아직제구위에만족스

럽게생각하고있지않고있고앞으로도

한경기,한경기더좋아진모습을보여드

리겠다고말했다.

이날이범호감독도 승리투수가된조

상우가계속해서좋은투구를해주고있

다면서 오늘승리로팀이더발전할것

으로믿는다고강조했다.

민현기기자hyunki.min@jnilbo.com

전남도체육대회출전이색선수 눈에띄네

부부형제자매등 26팀가족참여

최고령김재곤최연소이한울등

18~21일부터장성에서열리는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에이색선수들이대거출

전해눈길을끈다. 부부,형제자매, 쌍둥

이등가족관계에서부터연속출전,전 현

직국가대표,최연소최고령선수등으로

이번체전의또다른감동을더할예정이

다.

이번 대회에는 가족 관계로 출전하는

팀이 26팀에이른다.보성군자전거팀전

승기(56)씨는부인강현자씨, 딸전경현

씨와 함께 3인 가족으로 출전해 패밀리

스포츠맨 면모를자랑한다.

부부 선수로는 여수시 소속 배드민턴

종목에출전하는김준수위진아등6커플

이참가한다.

쌍둥이를비롯한형제자매도있다. 광

양시수영설수정설지선,고흥군소프트

테니스박민재박민준,해남군축구천야

긴천보아스등쌍둥이를비롯한 11팀의

형제자매가출전해기량을펼친다.

이번 대회의 최고령 참가자는 나주시

소프트테니스의김재곤(89)씨이고,최연

소선수는육상 포환원반던지기에 출전

하는영광군이한울(16)양이다.

최장기간 출전선수도눈길을끈다. 광

양시 육상선수로 참가하는 김동욱

(59)씨는 코로나19로 취소된 2020~

2021년을제외한2000년부터한해도거

르지않고 24회 연속전남체전에출전해

최다출전선수로명함을내밀었다.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선수들도 눈에

띈다.전국가대표로는육상서옥연,수영

이지은(이상 광양시), 소프트테니스 이

경천(담양군, 배구이소라(신안군)가출

전하며, 현 국가대표로는 복싱 주태웅

(화순군)이기량을뽐낸다.

유명스포츠스타인여자해머던지기1

인자 박서진(목포시), 포환던지기 정일

우(여수시), 씨름스타 김민재, 차민수,

최성환(이상 영암군민속씨름단)등도참

가한다. 최동환기자


